
우리가 선택한 삶 “성령의 열매” 2 

“더 많이 사랑하기” 

 

  마음열기  

당신의 일상 가운데서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큰 숫자로 갈수록 많은 것입니다.) 

- “넌 항상 그래” 

1 2 3 4 5 6 7 8 9 10 

 

-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1 2 3 4 5 6 7 8 9 10 

 

- “누가 널 좋아하겠어?”  

1 2 3 4 5 6 7 8 9 10 

 

- “그 정도도 못해?” 

1 2 3 4 5 6 7 8 9 10 

 

- “재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1 2 3 4 5 6 7 8 9 10 

 

- “너 성격이 별로야” 

1 2 3 4 5 6 7 8 9 10 

 

- 위의 결과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당신이 가장 많이 하는 말과 적게 하는 말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위와 같은 말들이나 또는 다른 말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마서 5:8 

8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8:38-39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

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39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16 

1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

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마태복음 5:43-48 

43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을 위해 기도하여라. 

45 그러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

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46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세

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만일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나을 것이 무엇이

냐? 심지어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                                               ) 이다.  



 

- 성경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사랑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로마서 5:8  

로마서 8:38-39  

요한복음 3:16 

사도행전 3:18 
 

마태복음 5:43-48   

 

-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래 성경구절

을 찾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세요.  

골로새서 3:14 

 

 

 

 

요한일서 3:18 
 

 

- 사랑이 “선택”이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 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환

경과 사람, 마음속에 남아 있는 원한이나 미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 만약 내가 미워하던, 절대 용납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내 

마음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적용과 결단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숙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상냥하게 말하고 눈맞춤을 하며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요건이긴 하나, 사실 그런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우

리에게 삶의 모든 측면을 자기이익에 입각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랑도 자기의 이

익을 위해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많은 것들에 사랑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

랑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

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온화한 애정을 가지고 잘 지

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과거로

부터 자유로워지는 용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이 우리에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위의 내용들에 대해 당신이 당장이라

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  

내가 당장이라도 용서해야할 사람은 :  

내가 당장이라도 돌봐주어야 하는 사람은 :  

내가 당장이라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랑은 : 

 

  기도 


